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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자기 위해 눕는 순간, 선생님 기도하시는 모

습이 보이며 등을 바닥에 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죄

송해 눈물이 났습니다. 잠시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심장을 파고드는 강한 사랑이 육신을 일으켜 세웠고, 

선생님이 바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 선생님 말씀 *

내가 많이 힘들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왜 이리 모르느냐.

주님 마음을 너무 모른다. 

내 기도하는데 다리 뻗어 잠이 오느냐? 

밤을 새워 기도해도 부족한 지금이다. 

이토록 기도하라고 간절히 말한 적이 언제 있었더냐. 

육성을 태워라. 

오직 영성이어야 느낄 수 있다. 

영으로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산더미다. 

큰 산이 밀려오는데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이대로 깔려죽을 셈이냐?

기도가 산을 움직인다 하였다. 

기도가 너희 육신을 움직여 행하게 한다.

기도가 환난 가운데 믿음을 낳으며, 

기도가 마지막 조건을 세워 산을 넘어가게 할 것이

다. 

기도하라.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깊이 기도하라. 

진정으로 기도하라. 

진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나 선생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진정이며, 나의 마음은 진정이다.

기도해야 내 마음 받는다. 

나의 진정한 마음 받는다. 

육성으로 살아 갈 때가 아니다. 

육성으로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즉시 일어나라.

잠이 산이 되어 너를 덮친다. 

일어나 기도하자.

7시간 기도는 완전한 기도다. 

사탄을 완전히 멸하는 기도이며 마지막 승리의 기도

이다. 

나의 마음으로 진정한 기도 하라.

깊은 영계에 빠져 영의 세계를 알고 기도하라. 

틈새를 노리는 사탄의 계략에 걸리지 않게 완전히 

기도하라.

하나님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빠져서 기도하라. 

땅에다 지뢰를 깔 듯 

세상 모든 곳에 사탄이 지뢰를 깔아 놓고 앗아간다.

완전한 조건, 완전한 책임분담 위에 제발 굳건히 서

라.

누가 흔들지 않아도 이미 세상은 

사탄이 모든 지뢰밭을 깔고 

디디는 곳곳마다 악으로 흔들고 있다. 

육신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어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 보낸 자에 대한 사랑을 흔든다. 

지금의 피할 곳은 기도이다. 

땅이 사탄들의 지뢰로 흔들리는데 

하늘로 솟을 것이냐, 땅으로 숨을 것이냐?

완전한 기도로 오직 여호와께 완전히 접붙이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의 곁에 완전히 붙어라.

나는 완전한 기도, 7시간 승리의 기도로 

극적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으니 

너희 책임분담의 한계를 넘어 기도하라.

나의 말이 진정으로 너희 곁에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깨어 기도하라. 

나의 마음 받기를 눈물로 간구하라. 

나의 심정 받은 자 너를 깨워 놓고 가니 

너는 나의 심정으로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을 기록하고 즉시 교회로 나갔고, 무릎을 꿇자

마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최고의 일이

다.



가장 큰 일이다. 

기도로 나를 전하고, 기도로 나의 심정 받는 것이다. 

기도로 모든 것을 재무장하며, 

기도로 나의 지옥 같은 환경을 바꿔 주며, 

기도로 나를 관리해 주며, 

소낙비 내리듯 연속 흐르는 땀을 기도로 닦아 다오.

7시간 기도는 완전한 기도다. 

승리의 기도다. 

완전한 기도란, 나의 심정과 절대 하나 되는 기도이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말한다. 

내가 하는 기도를 영으로 함께 하는 기도를 말한다. 

사탄 불가침하게 하는 승리의 기도다.

땅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는 기도를 말한다.

완전한 부활의 기도를 말한다.

기도하여 심정으로 함께 달리자. 

기도하여 나와 함께 날아오르자. 

기도하여 2012년 땅의 모든 차원에서 벗어나자. 

용 되어 솟아오르자. 

기도하여 마지막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자.

지금 기도하는 것은 

신약의 마지막 터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공적이며 최고의 조건이다. 

지금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촛대를 꽂는 것이다. 

기도의 촛대를 먼저 꽂아야 육으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그 선봉에 서서 외치니 

기도의 군대로 무장해 앞으로 전진할 때다. 

심정을 깨우고 가니 

나의 심정으로 기도하리라 믿는다.

안녕. 


